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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ego-resiliency of 

juvenile.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283, which makes it possible to do statistical inferences. As statistical method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0.0 i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riends part, among the four sub-factors of stress, affect negatively ego-resiliency. Second, 

interest about school life, among the thre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affect positively ego-resiliency. Third, observation 

of school norm, among the thre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affect negatively ego-resiliency. 

Based of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how to elevate ego-resiliency of juvenile delin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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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급격한 정보화, 사회화로 인해 가치관의 혼돈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

에게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의 결과로 

청소년 비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심각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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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현상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적응이다. 실제 중⋅고등학생의 

약 15%가 가출을 경험하고,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고(구본용, 2003),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중⋅고등학생의 숫자도 2001년 5만 

5천여 명, 2002년 4만 3천여 명, 2003년 4만 1천여 명, 2004년 

4만 2천여 명으로 평균 한 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통계연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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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비행의 경향은 본드, 가스, 마약과 같은 약물남

용의 범람, 가정⋅학교 폭력 및 재범율 증가 등 갈수록 흉악화, 

집단화 되고 있고(유홍준, 1999), 성관계 경험, 동거경험 등과 

같은 일탈행동도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성

경, 1999). 그러므로 청소년비행에 대한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

청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관련된 심리적 개념에 주목하였다. 비행청소년과 같이 결손된 

환경요인에서 오는 역경을 이겨내는 성격자원으로 자아탄력성

이 있다(Klohnen, 1996).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 

특히 좌절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들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

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자아 

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

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변화

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서 성공적인 적응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조절 

능력이 낮아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Block & Kremen, 1996).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스트레스를 들고 있다. 

즉,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Tellegen, 1985, 이은미, 2001). 이외에도 청소년의 자

아탄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학교생활적응이 

있다. 이것 역시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도 

뛰어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구자은, 2000; 이윤주․신

지연, 2006).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일반인 혹은 일반청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비행청소년 

특히,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

력성의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인간의 자아탄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된다.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

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과 그 반대로 발현을 돕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고 자

아탄력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차이를 규명

하는 시각이다(Masten, 2001).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전자의 시각에 두고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행청소

년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들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학교생활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생활적응에는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적응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 

높게 지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나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비행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행변수를 규명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이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미 그들은 이전의 비행행위로 

인해 보호시설에 감호된 상태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면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

성이 있는 잠재적인 비행청소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행변수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을 설정하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학교

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들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 셋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그

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

소년과 관련한 정부 혹은 민간단체에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들의 비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정시설 청소년

1) 비행청소년의 개관

비행이라는 개념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형사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으로 반드시 소년에 국한하고 

일반형사사법을 떠나서 사용하여야 한다(원종익, 1982).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은 소년법(제2조) 및 민법(제4조)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

을 형사미성년자, 아동복리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연소자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법 제 4조 1항에 의한 비행청소년의 형태를 보면, 첫째, 

범죄소년이다. 이는 14세 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둘째, 촉법소년이다. 

이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

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 셋째, 우범소년이다. 이는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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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을 지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니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넷째, 불량행위

소년이다. 이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폭력, 휴기소지, 

싸움, 부녀자 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다섯째, 요보호소년이다. 이는 비

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또는 아동복리

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은 일반적

으로 보호주의 이념에 따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되

어 처리된다. 보호사건의 대상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관찰 혹은 소년원 송치가 대표적이다. 

또한 소년의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

사건의 사례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며, 형사법원 판사가 해당 

범죄에 대한 재판결과(사형, 징역, 금고 등)를 판결하고 이에 

따라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소년교도소의 경우 형사

처분의 결과에 따른 구속에 해당되며,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년법 제 32조 제 5항).

2)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법원이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행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처우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소년의 수용기간은 비행소년 심리기

준인 요보호성이 제거되어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하였을 때에

는 요보호성과 개선여부를 묻지 않고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최장나이는 22세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가(假)퇴원 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은 수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원은 2000년에 안산종합예술학교를 시작으로 일반 학교

와 동일한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또한 일반학교의 획일적이고 

보편화된 틀을 벗어나 보호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체육, 예능, 관광, 정보통신, 정보산업 등과 같은 

특성화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교과과목은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에 준용하여 주 38시간 이내의 시간을 수업하며, 각 급 

학교 학령 초과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과 

강인성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성격을 말한다(Cicchetti & Cohen, 

1995; Ramanaiah et al., 1999).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이고 스트레스 혹은 역경 등 위협적 환경에서도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학적 개념이다(Block & Kremen, 

1996; Block & Gjerde, 1990).

자아탄력성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자아탄력

적인 아동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Klohnen, 1996; Rutter, 1999).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은 학대, 

빈곤, 결손가정 등 결손된 환경요인에서 오는 역경을 이겨내는 

성격자원으로서 기능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좌절보다는 극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특히,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결손된 환경요인이 주변에 상존해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행변수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으로 보고 그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3. 연구문제의 설정

1)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개인은 저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다루면서 인생의 변화

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마다 효율적인 적응을 위하여 충동을 통제

하고 노력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은 각자 자신의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길에 빠지기도 한다.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와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도움을 주고(Tellegen, 1985), 또한 이것이 높은 사람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있어 적응에 뛰어나다(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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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청소년의 36%정도가 경증이상의 스트레스 수준에 있으

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oh, 1999). 일반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살펴

보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 의한 것, 학업성적과 관련된 것, 

선생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것, 신체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은희, 남현주, 

2008).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

면 우울, 불만, 짜증, 불안, 적개심 등과 같은 형태로 표출되고 

이는 곧 부적응 행동의 형태인 음주, 약물사용, 성행위, 자살, 

흡연, 폭력 등과 같은 행동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Cho, 1994; 

Bang et al., 1996).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비행청소년 각자의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이를 극복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아

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보고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간의 자아탄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된다.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

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과 그 반대로 발현을 돕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고 자

아탄력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차이를 규명

하는 시각이다(Masten, 2001). 그런데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

성의 경우에는 전자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탄력성은 결손 혹은 만족하지 않은 환경요인에

서 오는 역경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

의 고정적인 성격특성이 아니라 해당 사회 가치 혹은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Werner & Smith, 1991).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이 불행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원만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민수홍, 2005)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자아탄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행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의 정

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상황의 차이를 분석하기 보다는 비행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또는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요소를 규명하기위하여 그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해,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일상 스트레스 중 어떠한 요소들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한다면, 이와 관련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친구영역”, “가정환경

영역”, “교사/학교영역” 중 비행청소년에게

는 어떠한 영역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역

할을 하는지를 규명한다.

2)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

고 하고,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된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배숙진, 1999).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교육청과 시 교육청은 전화나 컴퓨터 

통신, 면접 등을 통해 각 급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한 6만 680건 가운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비율이 전체의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1. 1월 22일

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학업부진

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쟁적인 교우관계, 차별적이거나 무관심

한 교사의 태도, 학교생활에 대한 실패감과 무력감, 입시위주의 

성적 우선적인 학교교육체계 등이 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낮은 학업성취, 규율위반, 교사 및 동료학생들과의 관계의 결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좌절감

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며, 비행은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유홍준․정은경, 1999). 이렇듯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비행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에 무난히 적응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규

명한 선행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이 들지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약간 있다. 대표적으로 구자은(2000)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의 적응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윤주와 신지연(2006)은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부적응 중 교사와의 

관계와 수업태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들의 연구

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

서도 자아탄력성이 가정환경변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

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윤주 등, 2004).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

응도 잘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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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써, 그들은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이미 학교생활적응에는 원만하지 않은 부류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도 일반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현은민․박혜영, 2005) 그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

과의 의미보다, 학교생활적응 중 어떠한 요소들이 그들의 자아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혹은 발현을 돕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그들의 학교생활 중 

어떠한 부분에서 적응을 한다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비행청소년

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위해 학교생활적응의 세부

요소가 무엇인가를 규명한다면,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는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그들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인 “학교규범준수”, 

“학교생활에대한흥미”, “학업/성적에대한

태도” 중 비행청소년에게는 어떠한 영역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규

명한다.

3) 상대적 영향력 평가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행변

수들 중 자아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

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

를 위하여 먼저, 스트레스 하위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한 다음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나타나

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긍정적인 변수를 규명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별로 규명

한다.

Ⅲ. 연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의 표본대상인 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와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이다. 대구 읍내정

보통신 중⋅고등학교는 수용기간이 6개월인 단기과정이고,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는 수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정

으로 분류되는 소년원이다. 소년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

지 중에서 31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4.2%) 그 중 응답을 

끝마치지 못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8부를 제외한 283부

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기법은 SPSS 

10.0을 이용하여 표준중다회귀분석과 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선정

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4=매우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로서 유성경 

등(2004)이 번역 한 뒤,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Block

과 Kremen(1996)의 연구에서 18세와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

로 측정했을 때, Cronbach α는 0.76이었고, 유성경 등(2004)의 

연구에서는 0.67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0.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최초 등간척

도로 측정하였으나, 이를 SPSS에서 응답자별로 합산하여 비율

척도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합산 후 나타날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4점에서 56점까지이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전혀

받지않는다, 4=많이받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유안

진과 한미현(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인용하였으며, 

총 4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환경영역 

7문항(변수명1): ST1~ST7), 친구영역 7문항(변수명: ST8~ST14), 

학업영역 6문항(변수명: ST15~ST20), 교사/학교영역 7문항

(변수명: ST21~ST27)으로 되어 있다. 

1) 변수명은 Ⅳ. 분석결과의 <표 1>에 나타나는 변수명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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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총 22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않다, 4=매우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총 3개의 하위영역

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항목은 7문항

(변수명: SA1~SA7),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항목은 5문항(변

수명: SA8~SA12), 학교 규범준수 항목은 10문항(변수명: SA13~

SA22)으로 되어 있다. 그 중 부정적 진술 문항이 10문항으로, 

이를 역점수로 환산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모두 남학생(n=283)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력수준은 중학생이 104명(36.7%), 인문계 고등학생 

30명(10.6%), 실업계 고등학생 149명(52.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수준은 상 13명(4.6%), 중상 

35명(12.4%), 중 107명(37.8%), 중하 83명(29.3%), 하 45명

(15.9%)이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무학 8명(2.8), 국졸 27명

(9.5%), 중졸 62명(21.9%), 고졸 127명(44.9%), 전문대졸 6명

(2.1%), 대졸 18명(6.4%), 대학원이상 3명(1.1%), 아버지가 없

는 응답자 비율이 32명(11.3%)의 수치를 보였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무학 6명(2.1%), 국졸 19명(6.7%), 중졸 46명

(16.3%), 고졸 133명(47.0%), 전문대졸 3명(1.1%), 대졸 23명

(8.1%), 대학원이상 1명(0.4%), 어머니가 없는 응답자는 52명

(18.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학교를 다닐 때의 성적 분포

는 상 10명(3.5%), 중상 16명(5.7%), 중 50명(17.7%), 중하 100

명(35.3%), 하 107명(37.9%)으로 밝혀졌다.

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결과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이다.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

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변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항 제거시 알파값(alpha if 

item deleted)을 이용하여,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문항을 반복

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스트레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4개의 요인

으로 구분되었으며, 5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2개 문항

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학교 적응유연성은 7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

수준은 Cronbach α값이 0.63~0.88 사이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분석

<표 2>는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연구단위 간 상관관계의 

수준 및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상관관계분석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

써 변수들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주며, 

판별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용한다. 판별타당성은 각 연구개

념들간의 상관관계 계수의 추정치에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Anderson & Gerbing, 

1988), 또한 연구단위의 상관관계 값이 해당 연구단위의 신뢰

도 값보다 크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Gaski, 1984).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 모두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판별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친구영역스

트레스와 유의수준하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환경영역과도 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규범준

수가 자아탄력성과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고, 학교생활흥미의 경우에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영역

스트레스와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과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흥미와는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4. 분석결과

1)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먼저,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친구영

역은 자아탄력성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t=-6.34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은 친구영역의 스트레

스가 높을 경우 자아탄력성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다른 하위영역인 가정환경영역, 교사/학교

영역은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친구영역

2.가정환경영역

3.교사/학교영역

4.학업영역

5.학교규범준수

6.학교생활흥미

7.학업/성적태도

8.자아탄력성

1.51

1.92

1.85

2.42

2.22

2.77

1.99

40.12

.645

.614

.658

.665

.726

.610

.642

6.723

1.00

.418**

.393**

.220**

.023

-.102

-.081

-.301**

 

1.00

.359**

.266**

-.028

-.105

-.042

-.010

 

 

1.00

.201**

-.129*

-.306**

-.146*

.010

 

 

 

1.00

-.014

.143*

-.041

.082

 

 

 

 

1.00

.238**

.357**

-.120*

 

 

 

 

 

1.00

.329**

.171**

 

 

 

 

 

 

1.00

.087

 

 

 

 

 

 

 

1.00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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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요  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설명력(%) 신뢰도 (Cronbach α)

스트레스

친구영역

ST8

ST9

ST12

ST10

ST13

.865

.827

.769

.744

.738

.783

.754

.671

.595

.602

3.457/

15.713
.8793

가정환경

영역

ST3

ST6

ST1

ST5

ST4

ST2

ST7

.751

.693

.675

.660

.641

.590

.519

.584

.553

.490

.505

.478

.400

.328

3.333/

15.149
.8011

교사/학교

영역

ST23

ST24

ST26

ST27

ST21

.743

.711

.659

.633

.443

.556

.539

.559

.433

.320

2.415/

10.976
.7148

학업영역

ST18

ST15

ST17

ST20

ST19

.760

.704

.669

.650

.468

.612

.503

.483

.427

.314

2.285/

10.385
.6890

학교생활 적응

학교규범

준수

SA21

SA22

SA19

SA20

SA18

SA16

.785

.775

.711

.602

.580

.573

.619

.637

.524

.438

.419

.333

3.031/

20.205
.7842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SA7

SA6

SA4

SA3

SA2

SA1

.741

.733

.690

.570

.514

.487

.563

.540

.526

.434

.392

.391

2.501/

16.672
.7154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SA12

SA11

SA9

.829

.593

.549

.694

.422

.417

1.698/

11.318
.6344

<표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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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β t값 유의확률

자아 탄력성

상  수

친구영역(가설1)

가정환경영역(가설2)

교사/학교영역(가설3)

학업영역(가설4)

1.743

.672

.702

.640

.592

-

-.409

.086

.114

.127

22.669

-6.349

1.341

1.821

2.161

0.000

.000

.181

.070

.032

 

**

 

 

*

R
2
=0.134, F=10.715, p=0.000

*p<.05, **p<.01

<표 3>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β t값 유의확률

자아 탄력성

상  수

학교규범준수(가설5)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가설6)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가설7)

2.026

.580

.682

.674

-

-.199

.187

.097

18.004

-3.184

3.020

1.503

0.000

.002

.003

.134

 

**

**

 

R2=0.064, F=6.401, p=0.000

*p<.05, **p<.01

<표 4> 비행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의 관계가 

부(-)의 관계일 것이라는 통념을 깨는 결과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부모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업과 관련

해서는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들

은 일반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본인

이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일반학

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학업영역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즉, 나도 일반학생들과 유사하게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아탄력성에는 긍정적

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10.71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34로 13.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2)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들이 그들의 자아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한 결과 <표 4>와 같다. 먼저,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범준수는 자

아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184). 

즉, 비행청소년에게 학교내 규범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들이 자아탄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20). 즉, 비행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가 높으면 자아탄력성도 높아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의 교화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에

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6.401의 수치를 보이고 있

으며, 회귀식에 대한 R2=.064로 6.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3) 위계적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5>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의 위계적 회귀모델이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비행청소

년의 스트레스하위요인들은 자아탄력성의 변량을 13.4% 설명

하고 있으며, 친구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t=-6.349). 모델 2는 모델 1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들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

델 1에 비하여 5.0% 더 설명하는 18.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모델 2의 결과, 친구영역(t=-6.204)과 교사/학교영역

(t=2.534), 학교규범준수(t=-2.718),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t=3.057)가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

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친구영역(β=-.392)이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β=0.190), 교사/학교영역(β=.163), 학

교규범준수(β=-.161)의 순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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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모델 1 모델 2

표준오차 표준화된β t값(유의도) 표준오차 표준화된β t값(유의도)

상  수 1.743 - 22.669 2.736 - 12.794

친구영역

가정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

학업영역

.672

.702

.640

.592

-.409

.086

.114

.127

-6.349

1.341

1.821

2.161

(.000**)

(.181)

(.070)

(.032)

.659

.686

.658

.595

-.392

.091

.163

.085

-6.204

1.449

2.534

1.452

(.000**)

(.148)

(.012*)

(.148)

학교규범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548

.686

.638

-.161

.190

.081

-2.718

3.057

1.337

(.007**)

(.002**)

(.182)

통계량
R

2
=.134,

F=10.715, p=.000

R
2
=.184,

F=8.883, p=.000

*p<.05, **p<.01

<표 5> 자아탄력성에 대한 위계적중다회귀분석 결과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자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을 선행

변수로 보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부산 지역의 소년원인 “대구 읍내정

보통신 중⋅고등학교”와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8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 친구영역에서 자아탄력성과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부(-)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은 

친구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자아탄력성이 낮아진

다는 것이다. 그 외의 가정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 학업영역

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

업영역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들은 학업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

활적응 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들에게 학교생

활에 흥미를 줄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이 요구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학교규범준수는 자아

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비행청소년에게 지나친 학교 규범을 강조하면 그들의 자아

탄력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

분이 일반인 혹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즉,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비행청소년과 관련한 이론적 발

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영역스트레스와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과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흥미와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파악

한 연구는 전무한 바,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를 대상으로 

이들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데에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관계에서 실패할 경우 자아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청소

년의 경우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친구들이 차지하는 

정신적인 역할은 인생 주기 전반에서 다른 어떤 연령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기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한다던지, 놀림을 당하는 등 주변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여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을 저해하는 중요요소로서 또 다른 비행에 이

를 잠재적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원만

한 교우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쏟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영역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학업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생님, 부모, 주변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일반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학업영역 스트레스

를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 이고 이는 곧 나도 

정상적인 학생이라는 사고를 유발시켜 오히려 자아탄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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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생님, 부모님들은 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업적 

성취에 대해서 지속적이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

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존경받는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비행청소년에게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의 인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를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학교규범준수는 비행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나친 학교규범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에게는 학교규범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약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종단적이 아니라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둘째, 자료 수집은 대구와 부산에 소재한 

소년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셋째, 동일한 응답자가 원인과 결과변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동일요인측정오류(com-

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실제변인 이상의 

변인을 창출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기법인 회귀분석은 측정오차를 무시하는 분석방법으로 

가설 검정결과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 통계적으

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설명력(R2)이 낮게 나

타났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이

지만 비행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탐색적 성격도 가진 논문으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오차까

지 고려한 통계기법을 이용하거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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